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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성어 ④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

운 일을 맞이하게 된다. 전연 뜻밖의 

불행이 닥쳐오기도 하고 예기하지 않

던 기쁨이 찾아오기도 한다. 건강했던 

사람이 졸지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희소식이 들

려오기도 한다. 룏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룑라는 말은 수

없이 들어왔고 또 경험해왔다.

어쨌든 고달픈 인생길이기는 하지

만 그래도 반드시 기쁨이나 행복은 찾

아오기 마련이다. 오래가지 못하고 잠

시 스쳐가는 기쁨이나 행복일 망정 우

리 인생에는 꼭 있게 마련이니 희망이 

생긴다. 나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기쁜 

일을 찾아보려는 습관이 있다.

공개적인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서나마 기쁘다고 느껴지는 일이 

가끔 생긴다. 하루를 지내면서 이것

저것을 생각해보면 자기 딴에는 기쁘

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는 법

이다. 물론 기쁜 일은 많을수록 좋지

만 단 한 번이라도 기쁘다고 느껴지

는 일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 나의 주

장이다.

나는 소위 룏삼성(三省)룑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다. 룏삼성룑은 논어에 

나와 있는 증자(曾子)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不忠

乎? 與朋友交而不信乎? 得不習乎?"남

의 부탁을 받았을 때 어물어물 넘기지 

않고 전력을 다했느냐?

친구에 대하여 성실치 않은 태도를 

취한 일은 없느냐? 스승으로부터 가르

침 받은 것을 되풀이 복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했느냐? 증자는 공

자의 제자이며 공자보다 46세 연소했

다.

삼성은 하루에 세 차례라는 뜻이 아

니라 세 가지 반성이라는 뜻을 말한다. 

반성은 하루에 몇 번을 해도 좋다. 그

런데 이상의 세 가지에 대하여 만족할 

만하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말하는 기쁨은 그

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말한다.

어느 한 주일을 예로 들어보자.

2011년 6월 27일(월): 오전 11시 경

기도민회장학재단 임원회가 서초구 

센트럴 호텔에서 열렸다. 63명의 임원

들이 참석하였다. 나는 이해재(李海

載) 회장의 요청을 받아 나의 인생담

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삶의 보람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

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룕이 

룏순간룑을 중요시 하라"는 교훈이라고 

했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하는 이야기이다. 과거에도 소개한 바

가 있지만 결혼식 주례사에 관하여도 

언급했다.

신랑굛신부에게 묻는다. 룕세가지룏금룑

이 있는데 룏금룑 중에서 어떤 종류의 

룏금룑이 값진 것이냐?룖 대부분의 신랑 

굛신부의 답변은 룏순금룑,황금룑, 백금룑

이다. 룕옳다. 그러나 진짜로 값진 것은 

룏지금이다.룖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룕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룏지

금룑 미고,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

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하고 있는 일이다룖라

고 덧붙였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끄

덕이면서 미소 지었다. 나로서는 기쁜 

일을 하나 경험한 것이다.

7월 2일(토): 체코 프라하와 랑스 디

존(Dijon)에서 연속해서 열했던 국제

학술회의에 출석차 22일 출국하였다가 

7월 2일 오후 4시에 귀국하는 셋째딸 

동희 내외를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

에 갔다. 외손녀 미규와 함께 갔다. 다

리가 심상치 않아 혼자서 출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규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귀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

니 참으로 기쁘다. 사위 안화승(安和

承, 인하대 화공과 교수)은 전공분야

의 실력과 능란한 영어 실력이 인정되

어 국제학회 참석이 빈번하다. 동희도 

비슷하다.

7월 3일(일): 언제나와 같이 한 가족

이 함께 오찬을 들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 졌지만 강남의 모 식당에서 든 

이탈리아식 음식은 별미였다.

오찬 후 외증손자굛녀들과 함께 성북

동 집으로 돌아와 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나에게는 대단히 기쁘고 행복

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나가는 매일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기쁜 일을 만날 수 있다. 기쁜 일은 

일부러 찾아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데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기쁨을 만들자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삼국시대(三國時代) 초엽, 오왕(吳

王) 손권(孫權:182~252)의 신하 장수에 

여몽(呂蒙)이 있었다. 그는 무식한 사

람이었으나 전공을 쌓아 장군이 되었

다. 어느 날 여몽은 손권으로부터 공부

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전

지(戰地)에서도 룏손에서 책을 놓지 않

고 [手不釋卷(수불석권)]룑학문에 정

진했다. 그 후 중신(重臣) 가운데 가장 

유식한 재상 노숙(魯肅)이 전지 시찰 

길에 오랜 친구인 여몽을 만났다. 그런

데 노숙은 대화를 나누다가 여몽이 너

무나 박식해진 데 그만 놀라고 말았다.

룕아니, 여보게. 언제 그렇게 공부했나? 자

네는 이제 룏오나라에 있을 때의 여몽이 아

닐세[非復吳下阿蒙](비복오하아몽)룑 그려.룖

그러자 여몽은 이렇게 대꾸했다.

룕무릇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

나서 다시 만났을 땐 룏눈을 비비고 대

면할[刮目相對](괄목상대)룑 정도로 달

라져야 하는 법이라네.룖

刮目相對(괄목상대) :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 곧 남의 학식이나 재

주가 전에 비하여 딴 사람으로 볼 만큼 부쩍 는 것을 일컫는 말.

공자 [孔子 :이름은  구 (丘 ) . 

B.C.551~479]는 아첨꾼에 대해, 논어

(論語)><학이편(學而篇).에서 이렇게 

말했다.

발라 맞추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

에는 룏인(仁)룑이 적다[巧言令色 鮮矣

仁)]

말재주가 교묘하고 표정을 보기 좋

게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거

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또 공자는 <자로편(子路篇)>에서 이렇

게 말했다.

문질 빈빈한 연후에야 군자라 할 수 

있다.[文質彬彬 然後君子)]

문(文:형식)과 질(質:실질)이 잘 어울

려 조화를 이루어야 군자라는 뜻이다.

교언영색(巧言令色):발라 맞추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이란 뜻으로, 남
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표정을 이르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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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江 권승세

안동시가 주최하고 능곡회(陵谷會 : 회

장 권영훈)가 주관하는 2013 룏능동고택 

음악회룑가 10월 19일 오후 6시 안동시 서

후면 성곡리 능동재사 추원루 앞 잔디밭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권영세 안

동시장을 비롯하여 권재주 안동종친회장, 

권영훈 능곡회장, 권혁록 능우회장, 김명

호 도의원, 권광택 안동시의원, 능우회 및 

능곡회 회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

다. 음악회를 개최하기전 권재주 안동종

친회장과 권영훈 능곡회장, 능우회 및 능

곡회 회원 등 20여 명이 시조묘소에 올라

가 고유제를 지냈다.

<가을밤에 들려오는 능골의 음악소리>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식전행

사로 50-60대 남녀 9명으로 구성된 룏풍사

모룑가 북을 신나게 두드리는 난타공연을 

했다. 이날 프리랜서 아나운서 겸 MC를 

맡고있는 심정옥 사회자가 내빈소개를 

하면서 행사진행을 하였다.

제일 먼저 통기타가수 허만성씨가 룏행

복의 나라룑와 자작곡 룏친구룑 등 4곡을 연

달아 불렀으며 강지은(전통우리소리연

구소 예술회원) 등 2명이 룏아리랑룑과 룏밀

양아리랑룑 공연을, 임성국(국악협회 안

동지부 부지부장)과 이수빈(안동교사국

악회 단원)이 대금과 해금으로 룏인연룑을 

함께 연주했다. 이어 안동윈드 오케스트

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권용희는 색소폰

으로 룏창밖의 여자룑 등 2곡을 연주했으며 

또 즉석에서 권영국(전 능곡회장)등 3명

이 참여, 색소폰으로 룏시계바늘룑 등의 노

래를 연주할때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마지막 출연자인 초청가수 윤성씨가 룏아

버지룑라는 노래를 부른 후에 앵콜송으로 

룏바람아 멈추어 다오룑를 신나게 불러 많

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주최측은 유명가수를 전연 초청하지 

않고 대신 안동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음악인들을 초청, 보다 알찬 음악회를 가

져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무려 2시간

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최측은 사전 준비한 소형담요와 따

뜻한 물,커피 그리고 떡, 음료수, 과자를 

관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으며 행사가 

끝나자 안동시장과 능곡회원들은 기념촬

영 후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2013 룏능동고택 음악회룑 화려하게 열려

△10. 19 능동제사에서 능곡회 주관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원내 축하하는 영세시장. △능곡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의철의 개인전이 9월6일부터 9월

29일까지 영등포갤러리에서 열렸다. 그

의 회화작품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histrory>라는 일련의 시리즈로 구성된

다.

화면의 표면은 마치 흙을 빚어 구운 듯

한 텍스쳐를 느낄 수 있고, 무채색톤의 난

초, 연꽃 형태나 탁본을 뜻 듯한 이미지의 

흔적은 시간이 쌓인 화석화된 이미지처

럼 보인다.

이것을 박명인 미술평론가(한국미학연

구소 대표)는 룕문자의 형상이나 암각화의 

물상들이 은유하고 있는 시간성은 바로 

수천 년의 역사를 예측하기에 충분하고 

오늘에 와서 그러한 역사적 이미지가 과

거인과 현대인의 표상으로 비교될 때 인

간의 원초적인 이상(理想)의 공통점을 발

견하게 하는 것이다.룖라고 하였다.

작가는 인생사가 그렇듯 작품의 제작

과정 또한 무수한 시행착오와 시간을 거

쳐 다시 시도하고 반복하기를 수차례, 그 

만의 조형언어로 내면의 메시지를 전하

고 있다.

권의철(69, 상주, 

복야공파 36世) 작

가는 홍익대학 동

양학과를 졸업하고 

국전에 작품을 출

품해 특선굛입선(9

회)했으며 한국미술 중진 작가초대전, 국

전 작가회전 등 작품을 다수 출품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 심사위원장, 

미술미전 대당전 한국화 심사위원장 등

을 역임했다. 현(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

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텍스쳐와 은유  권의철 개인전

<지난호에 이어>

그 여(사위)의 사례를 보면,우선 원본

(11사례)에 권여온은 권성태權成泰의 사

위, 권희봉과 권백종은 권여온의 사위, 권

연權連은 권윤경權允景의 사위, 권로權老

는 권연의 사위, 권효남權孝男은 권보權

甫의 사위, 권효룡權孝龍은 권검權撿의 

사위, 권질은 권희봉의 사위, 권가후는 권

이의 사위, 권중헌權重憲은 권척權隲의 

사위, 권산해는 권전의 사위이며, 추록 부

분(1사례)에 권수형權守衡은 권철산權哲

山의 사위이다.

이외에 아들(며느리)의 사례는 족도에

서 확인할 수 없지만, 룕안동권씨성화보룖 

및 룕안동권씨족보룖 를 보면, 동성혼으로

는 권전의 첫째 부인은 권효륜權孝倫의 

딸, 권질의 아들 권황權偟의 부인은 (권

덕생 권을형)권당權當의 딸, 권시權시의 

아들 권탑權搭의 부인은 권당의 손자인 

권자검權自謙의 딸이다. 권가후의 아들 

권징勸懲의 부인도 권씨이다.

이에 권성태-여 권여온-여 권백종-자 

권전(첫째 부인 권씨)-여 권산해 또는 권

성태-여 권희봉-여 권질-자 권황(부인은 

권당의 딸) 등이 5대에 걸쳐 동성혼도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족도 원본에는 여러 

동성혼 사례가 나오지만, 추록 부분에 동

성혼 양상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조선후

기 유교적 이념에 따른 사회적 조치로 보

여진다.

■가문간 중첩 결혼

안동권씨는 안동을 세거지로 하는 가

문이었기 때문에 안동의 명문가와 중첩

적인 혼인양상도 보여준다. 특히 의성김

씨, 진성이씨, 영천이씨, 예안김씨와의 혼

인관계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먼저,권전의 둘째 사위로 나오는 의성

김씨 김영명金永命(1398-1463)은 청계공 

김진의 고조이다. 그는 권전의 딸을 셋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김영명의 첫째 

딸은 권전의 조카인 권자검權自儉의 부

인이다. 

그리고 김영명의 둘째 딸은 김영명과 

동서 지간인 권산해의 6촌인 권종이權宗

李의 부인이다. 또한 김영명의 셋째 아들 

김한석金漢碩(1433-1507)은 (권여온-권

윤경-여부 권직균-권구서-)권자칭權自称

의 사위이다.

그리고 김영명의 둘째 아들이자, 룕안동

권씨족도룖원본에 기재되었던 김한철金漢

哲(1430-1495)은 퇴계 이황의 아버지 이

식李埴의 장인이다. 그래서 김한철의 묘

갈을 이식의 아우 이우季堣가 찬하였다. 

한편 권산해의 할아버지 권초權초는 이

황의 고조 할아버지 이운후李云侯의 처

남이며, 김영명의 사위 권자검 딸은 이황

의 10촌인 이균李均의 부인이다. 여기에

서 안동권씨와 의성김씨 간의 혼인 관계

는 물론 진성이씨와의 중첩적인 혼인 관

계를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권겸權謙-

권수익權受益 부자는 예안김씨, 영천이씨

와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보여준다.

권겸은 예안김써 김효량金孝良의 딸과 

혼인을 하여 아들 권수익과 두딸을 낳았

는데, 권수익은 다시 외삼촌 김흥金洪의 

사위가 되어, 외할아버지 김효량의 입장

에서는 외손자가 친손녀와 결혼을 한 것

이다. 김홍은 또 이황의 할아버지 이계양

李繼陽과 동서지간이다.

 <끝>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비단필사 15세기 중반

최 순 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